
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보상계획 공고 중에 

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보상 주체

1  질의

공익사업시행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물

건조사 등이 완료되어 보상계획공고 예정 중에 있으나 사업구간 중 일부가 이미 다른 

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중으로 토지세목고시가 되어 있는 경우 보상주체는 누가 되어야 

하는지 여부

2  회신

귀 기관에서 시행예정인 공익사업구간중 일부구 간이 이미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

토지 세목고시 실시，물건조사등 보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라면，공익사업에 

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

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「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

보상에 관한 법률（이하“토지보상법”이라 한다）」제19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고 

봅니다.

따라서 귀 질의 경우，먼저 사업인정고시를 실시한 기관에서 사업인정변경고시 등을 통

해 중복된 토지세목에 대한 제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당해 토지에 대한 수용권이 있

고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.【2008.8.22. 토지정책과-2551】


